KLPGA 방송권에 관하여

2007년 5월 25일 자 매일 경제 신문에 게재된 기사와 관련하여, KLPGA는 레이크 사이드 측과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KLPGA 방송권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KLPGA 방송권의 정의

- KL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(KLPGA 정규투어, 드림투어, 점프투어, 시니어투어)에 대한 방송권은 KLPGA에서 소유하고 있음. 미국LPGA, PGA투어도 각 협회가 방송권을 소유하고 있음.(각 협회 관계자에게 문의를 한 결과임)

- KLPGA 고문 변호사인 장달영 변호사는 “KLPGA 방송권은 KLPGA 회원으로부터 나오며, 회원들로 구성된 대의원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이 된다. KLPGA 주관방송사 선정은 위 절차를 거쳤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” 라고 KLPGA방송권의 합법성에 대하여 언급함.
2. KLPGA 주관방송사 선정 배경

▶ 2006년 12월 8일
- KLPGA와 IB스포츠 방송권 대행 계약 체결

▶ 2007년 1월 ~ 2007년 3월

- MBC ESPN(우선 협상권자)과 협상 진행 ( MBC ESPN 내부 사정으로 포기

- SBS골프채널과 협상 진행 ( SBS골프채널이 KLPGA방송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협상 거부

- KBS N 협상 진행 ( KBS N 전 경기 생중계 편성이 되지않아 무산

- Xports, J Golf 협상 진행 ( Xports, J Golf 주관방송사로 선정

▶ 2007년 4월 10일
  - Xports, J Golf 주관방송사 조인식
▶ 2007년 5월 14일
  - 스폰서 설명회 개최
위 과정을 살펴보면 SBS골프채널만이 방송권이 원천적으로 KLPGA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,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 SBS골프채널이 KLPGA와의 협상에 응할 것을 원하는 바임.

3. 주관방송사 이외의 타 방송사를 통해 중계 가능
- KLPGA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하면서 타이틀 스폰서의 니즈를 반영하여 주관방송사 이외의 타 방송사를 통해서도 중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음.

- 해외공동주관대회를 제외한 전 대회가 원칙적으로 주관방송사인 Xports와 J Golf를 통하여 중계되나, 스폰서가 원할 경우 주관방송사를 제외한 타 방송사(공중파, 케이블 포함)를 통한 중계도 가능하며, 타 방송사를 통해 방송을 하더라도 주관 방송사에서도 동시 생중계 또는 딜레이 중계가 가능함 

- 실제로 BC카드 클래식과 힐스테이트 서경여자오픈의 경우 협의를 통해 각각 MBC와 KBS 지상파를 통해 방송이 되며, 주관방송사인 Xports와 J Golf를 통해서도 방송중계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음.

- 위와 같이, MBC와 KBS는 KLPGA와의 협의를 통해 원천적으로 방송권이 KLPGA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, 중계 및 편성에 대하여 KLPGA(또는 IB스포츠)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임.

IB스포츠 김명구 국장

KLPGA 곽상일 팀장

